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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, 북한과 
대사급 외교관계 복원

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자국 주재 북한 대사

를 추방했던 멕시코가 3년 만에 북한과의 대사

급 외교 관계를 공식 복원했다.

지난 3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

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

대통령궁에서 송순룡 북한 대사로부터 신임장

을 받았다. 송 신임 대사는 지난 3월 주멕시코 대

사로 임명돼 부임했으며, 코로나19 사태로 멕시

코 정부가 그동안 신임장 제정식을 미루면서 뒤

늦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됐다.

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정권 시절인 

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

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김형

길 전 북한 대사를 전격 추방했다. 당시 북한의 6

차 핵실험 이후 대사 추방으로 항의를 표시한 것

은 유엔 회원국 중 멕시코가 처음이었다. 이후 페

루, 쿠웨이트, 스페인, 이탈리아 등이 잇따라 자

국 내 북한 대사를 내보냈다.

멕시코는 다만 김 전 대사 추방 이후에도 대사

관 폐쇄라는 외교 단절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, 

멕시코시티의 북한 대사관은 인원을 줄인 채 유

지돼 왔다. 이후 지난 2018년 멕시코가 좌파 정

권으로 교체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

이 점쳐진 바 있으며 이번 신임장 제정으로 양

국의 대사급 외교 관계는 다시 정상 궤도로 올

라서게 됐다.

현재 한국은 115개의 나라에 대사관을, 그리

고 46개 도시에 영사관을 두는 등 모두 166개의 

재외공관을 설치,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은 47개 

국에 상주 대사관을 두는 등 총 53개의 재외공

관을 운영하고 있다.

이란·베네수엘라 석유 동맹 지속

‘국경 분쟁’ 중국·인도,  무인기 도입 경쟁

미국의 제재에도 이란과 베네수엘라 간 석유 교역이 확대

되는 모양새다. 

지난 29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27만 배럴을 실

은 이란 국적 유조선 포레스트호가 지난 28일 베네수엘라

의 배타적 경제수역(EEZ)에 진입했다. 이란 국적 유조선 팩

슨호와 포천호도 베네수엘라 곧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. 

이란 유조선 3척은 모두 82만 배럴 규모의 휘발유 등을 싣

국경 문제로 대립 중인 중국과 인도

가 국경분쟁 중인 서부 고원지대에 투

입할 무인기 도입 경쟁에 나섰다. 분쟁

지 상당수가 평균 고도 4천m가 넘는 

고원지대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군의 

동태를 더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때 

공격까지 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확보

하려는 것이다.

지난 29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관

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국유 업체

인 중국항공공업집단이 개발한 AR-

500C 기종 시제품이 이틀 전 첫 고원

지대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

고 보도했다. AR-500C 무인 헬리콥터는 인도와의 국경 지

역에서 물자 운송과 무장 정찰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

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.

한 군사전문가는 AR-500C가 현재 중국군이 운용하는 

드론보다 더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고 오래 비행하며 높게 

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전력에 큰 보탬이 될 

것이라고 기대했다.

고 있다. 이 선박들은 베네수엘라산 중유 190만배럴을 선

적한 뒤 이란으로 돌아가 이란 국영석유회사(NIOC)에 납

품된다.

이란은 지난 5~6월 4,550만 달러 규모 휘발유를 실은 유

조선 5척을 베네수엘라에 급파했다.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

수엘라 정권을 돕기 위해서다.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

유 매장국이지만 정국 혼란과 미국의 제재 등으로 노후화

된 정유시설을 정비하지 못해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다.

미국 국무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간 석유 교역을 차단하

기 위해 앞서 베네수엘라에 휘발유를 운송한 유조선 선장 

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. 지난 8월에는 베네수엘라로 향

하던 이란 유조선 4척을 나포해 석유 111만6,000배럴을 압

수하기도 했다.

한편, 이란은 베네수엘라로부터 금괴를 원유 수출대금으

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중동 전문매체인 미들이스트모

니터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(IRGC) 사령관인 야히야 라

힘 사파비는“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편으로 (베

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) 테헤란으로 금괴를 옮겼다”고 설

명했다.

인도는 미국에서 첨단 무인공격기 

MQ-9B 스카이 가디언 구매를 추진

하고 있다. MQ-9B 스카이 가디언은 

미국이 지난 1월 이란 군부 실세 거셈 

솔레이마니 쿠드스군(이란혁명수비

대 정예군)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

입한 MQ-9 리퍼(Reaper)의 개량형

으로 최첨단 관측·표적 확보장치 등

을 토대로 원하는 표적을‘쪽집게식’

으로 골라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.

또 현재 보유 중인 8.5m 길이의 이

스라엘산 헤론 무인기의 통신 기능 등

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며 아울러 단

거리 전략 드론도 자체 제작하고 국경 

지역의 드론 격추 방어망도 강화하기로 했다.

앞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5월 판공호수 난투극, 6월 갈

완 계곡‘몽둥이 충돌’,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최근 국경 

분쟁지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했다. 인도와 중국은 

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, 국경선을 확정하지 

못한 채 실질 통제선(LAC)을 경계로 맞서고 있다.

국제

▲ AR-500C(위)와 MQ-9B 스카이 가디언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타운뉴스DB

▲ 멕시코가 북한 대사의 신임장을 받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

      복원했다. 사진=오브라도르 멕시코대통령 트위터
▲ 지난 5월,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이란 유조선을 베네수엘라 공군과 

         해군이 호위하고 있다. 사진=유튜브(알자지라) 화면 캡처


